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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자연수를 가압(4～5기압)하면서 물과 공기의 비를 4:1∼3:1로 혼합하면 수체 내 초미세기포

(Diameter 3～10㎛)가 발생하는데 이를 산소용해수라 하며 수질정화시설 또는 양식장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산소용해수의 특징은 기포의 비표면적이 넓고 10시간 이상 포화 농도를 유지하여

수체에 잔류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일반 산기석을 활용한 포기나 순산소 용해 등의 타 방법과

구별된다. 산소용해수의 산소전달효율은 기존 방법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시에는

대상수를 이용하여 산소전달계수(KLa)를 사전에 산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의 안동 수자원⋅환경실험센터 내 실외형 콘크리트 사각반응수조에 산소용해장치 및 확산장

치를 결합한 일체형 시스템을 적용시켜 2010년 9월∼2011년 1월의 5개월간 결과를 분석, 본 장치의

KLa를 산정 후 수질정화의 활용 면에서 검토하였다. KLa의 산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이용되나 용존

산소 농도의 제어에 한계가 있는 실외 대형실험장에 적합한 Lewis and Whitman의 Two-film 이

론에 근거한 정상포기법을 적용하였다.

체적 80m3의 수조 내에서 현장 유지용수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산소전달계수는 0.324±0.050

/min, 포화농도는 8.64 mg O2/L, 도달시간은 11 /min이 산정되었으며, 이는 기존 산기석 포기의

산소전달계수 범위인 0.105±0.019 /min보다 약 3.1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확산장치의 수류

순환 방향 및 정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험수조에서 1m단위로 격자를 구성한 후 초음파 유속계

로 실측한 결과 0.0∼2.5 m/s 의 평면적 유속범위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전체 순환을 고려했을 때

용존산소는 약 8시간 후 8.64 mg O2/L 값에 도달하여 안정화 되었으며, 강한 수류순환과 산소용

해수에 의해 하상에 존재하는 퇴적물들의 이송 및 산화촉진을 유도하였다. 이를 근거로 실험수조

의 체적과 기준 가동시간인 8시간을 적용시켰을 때, 실험구 수질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COD,

T-N, T-P가 모두 25∼35% 개선되었다. 이 결과는 여과공정 없이 단순 순환만을 고려한 물리적

수질정화 방법의 단독 활용 가능성을 나타내며,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SOD (Sediment oxygen

demand) 저감 능력을 감안할 때 향후 폐쇄성 수역의 수질관리에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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